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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본부 여성과장 비율 54.4%, 
여성 리더십으로 문화매력 이끈다

 - 윤석열 정부, 승진 임용 고위공무원 3명 중 2명이 여성…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20% 달성
 - 본부 각 실‧국 주무과장 등 핵심직위 19명 중 13명이 여성 과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과장급 인사 후 본부 여성 과장 

비율이 54.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본부 전체 과장급 보직 57명 

중 절반이 넘는 31명이 여성으로 채워진 셈이다.

 본부 과장급 절반이 여성, 문체부 여성 공직자의 약진

  이로써 문체부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성평등 균형 인사의 목표치인 

50%를 초과 달성한 부처가 됐다. 이는 전체 중앙 부처 본부 여성 과장의 

평균 비율인 24.4%(2022 인사혁신처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의 

두 배를 넘는 수치이다. 또한 본부 내에서도 핵심 직위인 감사담당관, 

기획혁신담당관, 예술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등 문체부 본부 

각 실·국의 주무과장 19명 중 13명이 여성 과장이다.

 문체부 핵심 직위인 정책기획관, 예술정책관을 여성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

  문체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단행한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3명 중 2명을 여성으로 승진 임용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간 문체부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강세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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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현재 문체부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55명 

중 11명)가 됐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전 부처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 10%(2022 인사혁신처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더불어 문체부 국장급 중요 직위인 정책기획관, 예술정책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됐다.

 문화매력국가를 열어나가는 핵심 역량은 여성 리더십

  K-콘텐츠를 이끄는 문체부는 업무 특성상 민간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

하는 유연한 공직 문화가 필요한 부처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의 핵심 

역량을 여성 리더십에서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이미 유럽 49개국 중 16개국의 지도자가 여성인 만큼 

여성 리더십이 대세인 시대다.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여성 리더십이 요구되며, 

문화매력국가를 열어야 할 숙명을 지닌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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